
이곳 백암산과 내장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백양사의 새벽 공기가 제

법 찹니다. 운문암과 천진암 계곡이 만나는 곳에 서 있는 쌍계루가 수

면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. 가을이 오면 산영은 더욱 깊어

지고 애기단풍은 붉게 물들 것입니다.

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지 너댓 달, 적폐청산을 

위한 개혁 작업이 한창입니다. 쉽게 평가하기에 이르지만 북한의 무

력시위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진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

다.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도 쉬 수그러들지 않습니다. 민주주의 확장

과 심화를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.

화광동진, 먼저 깨우친 자들이 그 빛을 감추고 속세의 티끌에 섞여 

들어가는 것, 그것이 민주주의의 심화입니다. 상선약수, 참으로 지극

한 도는 낮은 곳을 향해 물처럼 흘러가는 것, 그것이 민주주의의 확장

입니다. 빛과 물이 그렇듯 우리는 남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내

보이는 선의와 긍지로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 

자리이타, 차별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이웃과 뭇생명을 껴

안으며 함께 걷는 만민평등의 삶, 그것이 오늘, 지금, 여기에서 우리

가 깨달아야할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마음속에 고요히 새겨봅니다. 세

상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사유하기에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

습니다.

고맙습니다.

화광동진, 
상선약수의 삶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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